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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 1 월 28 일 “(아바드의 사람들 4) 내가 누구인지를 알다”(창 32:22-32) 

삶의 도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성경적인 아바드(가꾸는) 삶의 동력이 됩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내면과 삶의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야곱의 일생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중 아우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어머니 태에서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속이는 자’ ‘대신 들어 앉은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얍삽한 야곱은 배고픈 형의 필요를 간파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양도받고, 눈이 먼 아버지를 

속여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 일로 분노한 에서를 피해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집(밧단아람)으로 피신을 갑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이용당하며 20 년을 힘겹게 살지만, 네 아내와 열 아들과 딸 하나 그리고 

많은 짐승도 얻어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가족과 함께 라반 집을 떠나 귀향길에 오르게 

되는데, 여기서 야곱은 인생의 절정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오늘 본문).  

 

[2]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을 향하여 가던 중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가족을 

모두 앞서 보내고, 얍복강가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 때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씨름을 하고 날이 새니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를 놓지 않습니다. 

그가 이름을 묻자, 야곱이라 말합니다. 형의 약점을 이용하고 아버지를 속인 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뜻 밖에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감격스러운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3]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어떤 ‘나’를 만났을까?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을 또한 새롭게 발견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 야곱에 걸맞은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고 자신을 규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어떤 일을 해도 한계에 부딪히면 초라하고 부족한 죄인이라고 자신을 

규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고자 영적 신앙의 씨름을 벌이며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즉, 내 안에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멋지게 회복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브니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였어도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 왕자에게 

강간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대량 살상을 범하고,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출산하고는 객사 

합니다. 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습니다. 괴로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훗날 이집트에 이주하여 황제를 만났을 때, 그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의미는 ‘성공, 번영, 생산, 장수를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일개 족장에 불과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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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황제를 축복하는 이 권세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참된 다스림의 

본분을 다할 때(창 1:28) 주어진 것입니다. 참 아바드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가능해졌습니다. 인생의 어떤 고난의 길목에서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참다운 나를 발견하는 축복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씨름하는 야곱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십시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2.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을 향한 성경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어떤 
축복이 따라올까요? 


